
사람 얼굴 무늬 기와(부분, 통일신라시대)

국립경주박물관 남측 부지

2013 대구・경북
문화재조사연구기관 
조사성과 특별전시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주관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휴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에서 

대구・경북문화재조사연구기관의 성과를 공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합니다. 

2011년도 「발굴 속보! 흙에서 찾은 영원한 삶」에 이은 두 번째 전시입니다.

선보이는 전시품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21개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450여 점입니다. 

이것들은 보고서로 발간되기 전후의 최신 자료이자, 

학술적인 면에서는 미완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청동기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간을 아우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살았던 선인들의 삶의 흔적인 귀중한 문화재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 특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3. 12.

국립경주박물관 관장 이영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김종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박재홍 성림문화재연구원 원장 박광열        

대동문화재연구원 원장 조영현 세종문화재연구원 원장 김창억

동국문화재연구원 원장 김호종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최영기

삼한문화재연구원 원장 김구군 영남문화재연구원 원장 박승규

한빛문화재연구원 원장 김기봉

●초대 일시  2013. 12. 2.(월) 오후 3시

●전시 장소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전시 기간  2013. 12. 3.(화)~2014. 2. 2.(일)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휴관


